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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사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근로환경 특성, 차별경험과 직무열의 정도를 
파악하고 차별경험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제5차 근로환경조사를 이차 
분석하였고, 사무 종사자 6,71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x2-검정, t-검정, 
ANOVA, 복합표본 일반선형모형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사무 종사자는 차별경험이 없는 경우 직무열의
가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무 종사자의 직무열의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직장 내 차별을 예방하
는 방안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사무 종사자, 직무열의, 차별경험, 근로환경조사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orking 
condition,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job engagement of office workers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n job engagement. This study was the secondary analysis of date from 
the fif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and the subjects included 6,718 office worker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x2-test, t-test, and complex samples general linear 
model(CSGLM). As a result, job engagement was high when they never experienced discrimin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order to improve job engagement of office workers, manage to 
prevent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should be included. 

Keywords : Office workers, Job engagement, Discrimination,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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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근로자들에게 직장이란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장소이며, 근로활동을 시작함
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서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 1인 기준 연평
균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OECD 28개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통계치를 보이
고 있다[1].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
라 근로자들에게 삶에 있어 직장이 차지하는 비
중은 높다고 여겨진다. 
  최근 근로자들 사이에서 높은 연봉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이에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의 요구를 
고려하고, 복지향상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에 많
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근로환경이란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물리적, 화
학적, 심리·사회적 환경을 통합적으로 표현한 것
으로[2], 열악한 근로환경은 근로자들의 건강손실
과 노동시장에서 인적 자원의 축적을 저해함으로
써 생산성 감소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
킬 수 있다[3].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 정신적·신
체적 안정감, 성취감과 같은 근로환경의 질적
(Quality of Work Life; QWL) 요소는 근로자들
과 고용주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있다.
  최근 신세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
는 현상은 구직 시 경영진과 상사를 신뢰할 수 
있고, 개인의 성과가 공정하게 평가되며, 배려를 
바탕으로 직원 간의 조력이 가능한 일명 일하기 
좋은 직장(Great Work Place; GWP)을 찾고 있
으며[4], 이때 직장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여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업무의 강도, 직무의 성격 및 
조직의 분위기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
정 집단에 가해지는 모욕, 따돌림, 희롱, 언어폭
력 등의 괴롭힘과 채용, 승진 등 인사관리에서의 
차별까지 포함한 근로환경의 질적 내용도 선택 
요소에 포함하고 있다[5]. 
  차별(Discrimination)이란 집단이나 개인이 소
속이나 지위로 인해 받게 되는 불공정한 처우 또
는 대우(unfair treatments)를 말하며[6], 불평등
한 권력 관계에서 기인하는 차별은 인종, 성별, 
장애, 성적지향, 나이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7]. 그리고 직장 내에서 차별은 
인사관리에서 차별뿐 아니라 나이, 성별, 장애, 

출신 지역, 고용형태, 직급 등과 관련한 집단에 
가해지는 따돌림, 언어폭력, 희롱 등의 형태로 일
어나고 있다. 
  이러한 직장 내 차별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8], 차별로 
인한 영향은 신체적 건강보다 정신적 건강과 더 
깊은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다[9]. 근로자가 장
시간 차별과 같은 부적절한 근로환경에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은 근로자의 정신건강
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이들의 이직 및 퇴사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과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10]. 
  따라서 직장 내 차별경험은 근로자들에게 부정
적 영향을 미치고 근로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주
요 요소임이 고려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집
단 따돌림, 폭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의 우위에 따른 차별 내용을 포함한 직장 내 괴
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으며, 정
부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근로환경이 악
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1].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근로자들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완화하기 위한 
내적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 중 개인의 직
무열의가 중요한 역량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12]. 
  직무열의는 Kahn[13]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
념으로 업무와 관련된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마음
의 상태로 정의하였고 활력, 헌신, 몰두의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직무열의는 과중한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이를 수행하고 타
인들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14], 직무열의가 높은 근로자는 건강하고 행
복한 상태로 직무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15]. 
  최근 긍정적 개념인 직무열의에 대한 관심과 
조직구성원들의 열의를 형성시키고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 대상
의 직무열의와 관련된 연구가 시행되었으나 주로 
항공사 승무원[16], 호텔 직원[17] 등 감정노동을 
많이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나 판매 종사자[18]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사무 종사자 중 비서
직 대상의 직무열의 관련 연구는 과업과 관계갈
등에 대한 것이었고[19], 차별경험을 포함한 근로
환경의 질적 요소를 고려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사무 종사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20]에 따른 
11개 영역 중 하나로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 금
융·보험 사무직, 법률·감사 사무직, 상담·안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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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사무직 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2020년 1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사무 종사자
는 474만1천 명으로 전국 직업별 취업자 중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
고 있다[21]. 이들은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를 사
용하는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신체 활동량이 
다른 직업군보다 적으며[22], 급변하는 환경 속에
서, 새로운 표준을 좇아가야 하는 업무와 동일한 
물리적 공간 안에서 상사, 부하, 동료 그리고 고
객들과의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 적지 않은 스
트레스를 받고 있다[23]. 
  따라서 본 연구는 밀접한 공간에서 다양한 직
급의 조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환경적 특성을 
갖는 사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차별경험의 정도
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직장 내 
차별을 예방하고 직무열의를 향상시키는 대응 체
계를 갖추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근로환경 특
성, 차별경험 및 직무열의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사무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차별경험을 파악한다. 
  셋째, 사무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근로환경 특
성 및 차별경험에 따른 직무열의의 차이를 파악
한다.
  넷째, 사무 종사자의 차별경험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국가통계포
털에 공표한 제5차 근로환경조사(2017년) 자료를 
승인받아 이용하였다. 근로환경조사는 1991년부
터 매 4-5년마다 진행된 유럽 취업자 근로환경
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EWCS)의 내용을 참조하여 전국의 만 15세 이상
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형태, 고용형태, 직종, 
위험요인 노출, 고용안정 등 업무환경을 전반적으
로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된 자료이다[24].
  목표 모집단은 조사 시점인 2017년 현재 국내
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15세 이상 취업자
이며, 조사 모집단은 시도(17개 시도), 거주지역
(동부/읍면부), 주택유형(아파트/일반주택)을 층화

변수로 하여 층화집락추출된 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취업자이다. 조사 방법은 
훈련받은 전문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1:1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태블
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조사한 후 조사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근로자 50,205명 중, 
직업분류 항목에 사무 종사자로 응답한 6,718명
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2. 연구변수

  2.2.1. 일반적 특성 및 근로환경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
준, 월평균 소득을 포함하였다. 연령은 20세 미
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
세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
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으로 재
분류하였다. 
  근로환경 특성에는 고용형태, 현직장 근속연수, 
주당 근로시간, 교대근무 여부를 포함하였다. 고
용형태는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
용근로자, 기타로 분류하였다. 근속연수는 3년 미
만, 3년-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주당 근로시
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기준인 40시
간과 제53조의 연장근로 12시간 제한 기준인 52
시간을 근거[25]로 하여 40시간 이하, 41-52시
간, 53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2.2. 차별경험
  2017년 근로환경조사에서는 차별경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하신 경험이 있
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0개의 차별항목에 ‘있
다’ 또는 ‘없다’로 답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는 ‘있다’로 답변한 항목이 한 개 이상이면 차별
경험이 ‘있음’으로 정의하였다. 차별의 종류는 나
이, 인종, 출신민족, 피부색, 국적, 성별, 종교, 장
애, 동성애, 학벌, 출신지역, 고용형태(비정규직 
등)의 10가지로 조사되었다.

  2.2.3. 직무열의
  2017년 근로환경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일에 대
한 열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6개 
문항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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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조사되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개 문항의 평균점수로 
직무열의를 정의하였다. 자료분석 시, 6개의 문항 
중 2개의 부정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였으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2.3. 자료분석

  근로환경조사의 표본설계는 2단 확률비례 층화
집락추출로 수집된 자료이므로 모집단을 보다 정
확히 추정하기 위해 자료분석 시 복합표본계획 
파일을 생성하고, 가중치 적용 및 결측값 처리를 
하였다. 또한 복합표본자료에서 전체자료가 아닌 
일부 자료만을 분석자료로 생성할 경우 삭제된 
자료에 포함된 복합표본설계 정보가 누락됨으로
써 추정치의 표준오차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사무 종사자를 부-모집단(sub-population)
으로 처리하여 전체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통
계분석을 위해 IBM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근로환경 특성, 

차별경험 및 직무열의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 및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차별경험의 차이는 복합표본 x2-test로 분석하였
다. 
  셋째, 일반적 특성, 근로환경 특성 및 차별경험
에 따른 직무열의의 차이는 복합표본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로환경 특성
을 통제 후, 차별경험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복합표본 일반선형모형을 실시
하였다.

3.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근로환경 특성, 차별경
험 및 직무열의의 빈도 및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빈도는 가중치 적용 전 수치
를, 백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모집단 추정비율을 
제시하였다.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3,352명, 여자 3,366명
으로 비슷한 빈도를 보이지만, 가중치를 적용한 
모집단의 추정비율은 남자가 56.7%로 여자 
43.3%보다 많았다. 연령은 30대 32.1%, 40대 
30.7%로 전체의 60% 이상으로 나타났고, 30세 
미만 17.9%, 50대 16.1%, 60세 이상 3.1% 순으
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학졸업 이상이 85.6%
로 가장 많았다<Table 1>. 

3.2. 근로환경 특성

  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51.6%
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미만 29.2%, 200
만원 미만은 19.2%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상용
근로자가 90.0%로 가장 많았고, 임시근로자 
5.0%, 자영업자 3.2%, 일용근로자 0.5% 순이었
다. 근속연수는 3년-10년 미만 42.5%, 10년 이
상 36.1%, 3년 미만 21.4%로 나타났다. 주당 근
로시간은 40시간 이하가 70.8%로 가장 많았고, 
41-52시간 25.1%, 53시간 이상은 4.2%였다. 교
대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1%로 나타
났다<Table 1>. 

3.3. 차별경험 및 직무열의

  대상자의 차별경험은 985명(17.3%)이 한 번 
이상 경험하였으며, 직무열의의 평균은 3.53점으
로 나타났다<Table 1>. 

3.4. 일반적 특성,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차별경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χ2=29.39, 
p=.002)와 교육수준(χ2=17.55, p=.002)에 따른 
차별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연령 중 30세 미만이 가장 차별경험이 높았으며, 
학력은 대학졸업 이상 집단이 가장 차별경험이 
높았다.
  근로환경 특성에서는 고용형태(χ2=36.82, 
p=<.001)과 주당 근로시간(χ2=31.19, p=<.001)
에 따른 차별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
용형태는 임시근로자가 차별경험이 높았고, 주당 
근로시간 41-52시간에서 차별경험이 높았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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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Working environment, Discrimination and Engagement (N=6,71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Gender
Male 3,352(56.7)

Female 3,366(43.3)

Age

<30 920(17.9)

30-39 2,220(32.1)

40-49 2,208(30.7)

50-59 1,140(16.1)
≥60 230(3.1)

Education

≤Middle school 48(0.6)

High school 1,084(13.8)

≥College 5,580(85.6)

Monthly income(10,000 won)

<200 1,371(19.2)

200-299 1,977(29.2)

≥300 2,904(51.6)

Employment type

Self employ 283(3.2)

Commercial 5,997(90.0)

Temporary 329(5.0)

Daily 28(0.5)

Others 81(1.3)

Working duration (year)

<3 1,342(21.4)

≥3-<10 2,902(42.5)

≥10 2,311(36.1)

Working hours/week

≤40 4,786(70.8)

41-52 1,636(25.1)

≥53 286(4.2)

Shift work
Yes 208(3.1)

No 6,508(96.9)

Discrimination
Yes 985(17.3)

No 5,733(82.7)

Engagement 3.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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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Discrimination

χ2 p
Yes No

Gender
Male 470(16.6) 2,882(83.4)

3.39 .152
Female 515(18.3) 2,851(81.7)

Age

<30 166(20.8) 754(79.2)

29.39 .002

30-39 358(17.9) 1,862(82.1)

40-49 302(16.8) 1,906(83.2)

50-59 142(15.0) 998(85.0)

≥60 17(8.2) 213(91.8)

Education

≤Middle school 5(15.7) 43(84.3)

17.55 .002High school 119(12.6) 965(87.4)

≥College 858(18.1) 4,722(81.9)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179(16.2) 1,192(83.8)

2.87 .436200-299 308(18.6) 1,669(81.4)

≥300 444(17.4) 2,460(82.6)

Employment type

Self employ 22(9.8) 261(90.2)

36.82 <.001

Commercial 891(17.6) 5,106(82.4)

Temporary 66(21.9) 263(78.1)

Daily 4(9.5) 24(90.5)

Others 2(2.3) 79(97.7)

Working duration (year)

<3 205(19.0) 1,137(81.0)

4.08 .317≥3-<10 423(17.0) 2,479(83.0)

≥10 321(16.5) 1,990(83.5)

Working hours/week

≤40 620(15.6) 4,166(84.4)

31.19 <.00141-52 315(21.5) 1,321(78.5)

≥53 48(20.3) 238(79.7)

Shift work
Yes 34(15.4) 174(84.6)

0.55 .545
No 951(17.4) 5,557(82.6)

Table 2. Discrimin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Working environment           (N=6,718)

3.5. 일반적 특성, 근로환경 특성 및 

차별경험에 따른 직무열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교육수준에 
따라 직무열의에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남자가 3.55점으로 여자보다 직무열의가 높았다
(t=4.26, p=<.001). 교육수준에서는 대학졸업 이
상 3.54점보다 고등학교 졸업이 3.47점, 중학교 
졸업 이하가 3.43점으로 각각 유의미하게 직무열
의가 낮았다(Wald F=-6.93, p=.001).
  근로환경 특성에서는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인 경우 3.56점에 비해 200-3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순으로 유의미하게 직무열의 점수
가 낮아졌다(Wald F=14.12, p=<.001). 주당 근
로시간에서는 주당 53시간 이상 근무자 3.47점에 
비해 41-52시간 3.51점, 40시간 이하 3.54점으
로 직무열의 점수가 높아졌다(Wald F=3.25, 
p=.039).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3.42점으로 안하
는 경우 3.53점보다 낮았다(t=-2.69, p=.007)
  사무 종사자의 차별경험에 따른 직무열의의 차
이에서는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 3.45점에 비해 
차별경험이 없는 경우 직무열의가 3.54점으로 더 
높았다(t=5.51, p=.<.001)<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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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wald F or t p

Gender
Male 3.55(.01)

4.26 <.001
Female* 3.50(.01)

Age

<30 3.50(.02)

2.11 .077
30-39 3.52(.01)
40-49 3.54(.01)
50-59 3.55(.02)
≥60* 3.61(.04)

Education
≤Middle school 3.43(.07)

6.93 .001High school 3.47(.02)
≥College* 3.54(.03)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3.48(.02)

14.12 <.001200-299 3.51(.01)

≥300* 3.56(.01)

Employment type

Self employ 3.61(.04)

2.00 .091
Commercial 3.53(.01)
Temporary 3.48(.03)
Daily 3.65(.12)
Others* 3.56(.05)

Working duration (year)
<3 3.52(.02)

1.47 .231≥3-<10 3.52(.01)
≥10* 3.55(.01)

Working hours/week
≤40 3.54(.01)

3.25 .03941-52 3.51(.01)
≥53* 3.47(.03)

Shift work
Yes 3.42(.04) -2.69 .007
No* 3.53(.01)

Discrimination
No 3.54(.01) 5.51 <.001
Yes* 3.45(.02)

*Reference group

Table 3. Engage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Working environment and Discrimination       
                                                        (N=6,718)

3.6. 차별경험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사무 종사자의 차별경험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과 근로환경 
특성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성별, 교육수준, 월
평균 소득, 주당 근로시간, 교대근무를 통제변수
로 투입하여 보정한 후 복합표본 일반선형모형으
로 분석하였다(Wald F=8.58, p=<.001). 사무 종
사자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통제변수는 월평균 소득(<200만원 t=-3.46, 
p=.001; 200-300만원 t=-2.60, p=.009), 주당 
근로시간(≤40시간 t=2.49 p=.013; 41-52시간 
t=2.09 p=.037) 및 교대근무(t=-2.61, p=.009)였
으며 차별경험(t=5.28; p=<.001)은 직무열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별경험이 없
는 사무 종사자의 직무열의가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더 높았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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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B SE t p
Constant 3.64 3.40 .04 91.28 <.001

Gender
Male .03 .02 1.68 .092
Female*

Education
≤Middle school -.07 .08 -.85 .394
High school -.04 .02 -1.71 .087
≥College*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07 .02 -3.46 .001
200-299 -.05 .02 -2.60 .009
≥300*

Working hours/week
≤40 .08 .03 2.49 .013
41-52 .07 .03 2.09 .037
≥53*

Shift work
Yes -.11 .04 -2.61 .009
No*

Discrimination
No .09 .02 5.28 <.001
Yes*

R²= .017, Wald F(p)= 8.58(<.001)

*Reference group

Table 4. Effect of Discrimination on Engagement                                     (N=6,718)

4. 논 의

  

  본 연구는 제5차(2017년) 근로환경조사에서 조
사대상 근로자 50,205명 중 사무 종사자 6,718명
을 대상으로 차별경험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여, 직장 내 차별 개선과 직무열의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실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무 종사자의 17.3%가 일과 관
련하여 연령, 인종, 출신민족, 피부색, 국적, 성별, 
종교, 장애, 동성애, 학벌, 출신지역, 고용형태(비
정규직 등)를 포함한 차별을 한 번 이상 경험하
였고, 30세 미만, 대학졸업 이상의 집단에서, 고
용형태가 임시근로자의 경우, 주당 41-52시간 근
로하는 집단에서 차별경험이 가장 높았다. 
  제4차(2014년)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임금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Kang[26]의 연구에서
는 차별경험이 13.2%이었으며, 동일한 자료이지
만 연구대상자를 사무 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그룹과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그룹, 단순노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그룹, 

군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그룹으로 나누어 성, 
학벌, 출신지역, 고용형태에 따른 5가지 차별경험
만을 분석한 Lim[27]의 연구에서는 사무 종사자
가 속한 그룹의 차별경험은 11.4%로, 성별, 학벌, 
출신지역 차별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사무 종사자의 차별경험은 30세 미
만에서 가장 높이 나타나, 60대 이상에서 연령차
별 경험이 높았던 선행연구[27] 결과와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차별은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과 같
은 패턴을 보이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권위
에 대한 일방적 복종 등이 요구된다는 연구결과
[28]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고질적인 문제로 이러한 차별은 근
로자의 피로[29] 및 직업성 손상에도[30]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장 내 고용문화 제도의 개선 노
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대학졸업 이상에서 차별경험이 높은 것은 
Lim[2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대학 진학률
이 높아진 요즘 학력에 차이가 아닌 명문대와 비
명문대간의 직간접 차별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
문이라 생각되며 학벌 차별이 만연한 우리 사회
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제시가 필요
하겠다. 선행연구와 비교해 본 결과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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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인 사무 종사자 직군의 특성상 대학졸업 
이상자가 가장 많고, 여성의 비율이 높아 이들이 
겪는 성차별과 학벌에 대한 차별경험률이 높았을 
것이라 생각되며 추후 직업군별 차별경험의 내용
에 따른 연구가 요구된다. 
  사무 종사자의 직무열의는 평균 3.53점(5점 만
점)으로 제5차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경찰관
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의 평균 3.65점보다 낮
았고[31], 근로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평
균 3.46점보다 높았다[32]. 이는 담당 분야의 행
정업무 기획과 정보 기록, 고객 대상 업무를 하
는 사무 종사자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사
명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그리고 서비스업과 도소
매업에 주로 참여하는 근로청소년들이 각기 수행
하는 업무에서 요구되는 특성과 고용형태의 차이
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사무 종사자의 성별에 따른 직무열의의 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남성은 
결혼 여부에 따라 직무열의의 차이가 없고 기혼 
여성보다 기혼 남성이 평균적으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비율이 적어 직무열의에 집중할 수 있
다는 Kim, Lee, Park[33]의 연구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사무 종사자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소득이 높은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경
우, 차별경험이 없는 경우 직무열의가 높았다. 이
는 사무 종사자 대상의 연구가 없어 직접적 비교
에는 제한이 있었으나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를 대
상으로한 Heo, Lee[34]의 연구에서 하루 급식에 
참여하는 횟수가 2회 이상보다 1회일 경우, 비정
규직의 경우 직무열의가 낮았고 보건교사를 대상
으로 Kown[35]의 연구에서도 비정규직 보건교사
에서 직무열의가 낮았다. 이것은 임금, 표준근로
시간과 같은 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되며, 임근근
로자들의 직무열의를 높이기 위해서 법제화된 기
본적인 근로조건의 이행과 보장이 필요하다 하겠
다.
  사무 종사자가 차별경험이 없는 경우 직무열의
가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근로환경조사를 이용
한 여러 연구에서도 연령, 성별, 고용형태 등에서 
받은 차별경험이 직무열의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
으며[32, 36], 차별적 경험이 직무만족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보인 연구결과[37]에 따라 차별적   
 

경험으로 인한 직무만족도의 저하가 활력, 헌신과 
몰두의 특성을 지닌 직무열의를 저하시키는 것으
로 해석되어 본 연구를 뒷받침 한다고 생각된다. 
직무열의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무 관련 심리
상태로 근로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직
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동기가 되므로[14], 사무 
종사자들이 직무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주의 적극
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과 주
당 근로시간, 교대근무와 같은 일자리 특성은 사
무 종사자가 업무를 함에 있어 필히 선행되어지
는 요소로 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직장
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내 대응체계 구축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주기적으로 이를 구
축하고 직장 내 차별 경험 사정하여 피해가 있을 
시, 피해자의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
과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
한 재발방지 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와 제도의 
개선 등의 검토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
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사무 종사자의 차별경험과 직무열의 정도, 그
리고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행
되었다. 연구결과 사무 종사자의 차별경험은 
17.3%이었고, 직무열의는 3.53점이었으며,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 직무열의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사무 종사자들의 직무
열의에 영향을 주는 차별경험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차별경험을 측정
함에 있어 영역별 구체화하여 분류하지 않고 경
험의 유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묻고 있어 차별 
정도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근로자의 대표성을 지니는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한 경험과 사무 종사자의 직무열의에 관한 
연구라는 의의가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을 포괄적으로 분류하여 직종에 
따른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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